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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아이유. (사진 = MBC TV '21세기 대군부인' 캡처) 2026.04.19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이재훈 기자 = 톱 배우 겸 가수 아이유(IU·이지은)·배우 변우석 주연의 MBC TV 금토드라마 '21세기 대군부

인'이 시청률 10%를 넘기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. 

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, 전날 방송된 '21세기 대군부인' 4회 시청률은 전국 11.1%로 집계됐다. 이전 자

체 최고였던 2회 시청률 9.5%보다 1.6%포인트 높은 숫자다. 

특히 분당 최고 시청률은 13.8%까지 치솟았다.

이날 방송에서는 파파라치 대응을 위해 '공식 커플'을 선언한 성희주(이지은 분)와 이안대군(변우석 분)의 모습이 그려졌다. 이

안대군은 왕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희주와의 교제 사실을 공식화했으며, 국무총리 민정우(노상현 분)의 지지를 이끌어내며

정국을 주도했다.

성희주는 특유의 영민함으로 야구장 키스타임 이벤트를 기획,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영리한 행보를 보였다. 이 과정에서 이

안대군은 성희주를 향한 미묘한 감정 변화를 느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감정적 변곡점에 접어들었음을 시

사했다.

극 후반부에는 성희주가 어린 왕 이윤(김은호 분)과 함께 탄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며 서사의 긴장감

이 극에 달했다.

폭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왕실 전체가 비상에 걸린 순간, 이안대군이 자신의 차량으로 성희주의 차를 가로막으며 멈춰 세우는

극적인 구원 장면이 연출됐다.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은 향후 이들을 둘러싼 외척 세력의 음모와 더욱 거세



질 왕실 내 권력 투쟁을 예고했다.

왕실의 법도를 배워가는 성희주의 고군분투와 의문의 차량 사고 배후가 드러날 '21세기 대군부인' 5회는 오는 24일 오후 9시

50분에 방송된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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